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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 관련 이미지
2026. 03. 05. –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차세대 축구 유망주들이 펼친 ‘한일전’ 대역전극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의 전율을 선사했다.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
게 되는 리얼 서바이벌. 지난 27일(금) 공개된 6화에서는 선수들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내려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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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의 여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6화에서는 패자부활전 끝에 와일드카드로 극적 합류한 고정민을 포함, 총 18인의 참가자들이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한일전’에 나서는 모습으로 포문을 열었다. 상대는 일본 토너먼트 우승에 빛나는 시즈오카 소요 고교 강팀. 런던행 티켓이 걸린 단
판 승부라는 압박감 속에 휘슬이 울렸고, 전반전은 일본팀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밀려 0대 1 선제골을 허용하며 침울
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이영표 감독의 냉철한 용병술이 전세를 뒤집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축구 신동’ 원태진이 등판해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켰다. 원태진은 오창환의 슈팅이 흘러나온 공을 가슴으로 받아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동점 골을 뽑아낸 데 이어, 파
죽지세로 역전 골까지 터뜨리며 멀티골과 함께 일본 수비진을 초토화했다. 이은호, 서현우의 저돌적인 측면 돌파와 이범성의 철벽
수비가 더해지며 <넥스트 레전드> 팀은 완벽한 기세로 ‘K-참교육’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경기는 원태진이 해트트릭을 향해 골대로 진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엔딩을 맞이하며 오는 3월 6일(금) 공개될 7화에 대한 기
대감을 폭발시켰다. 승리의 열기 뒤에는 이제 냉혹한 생존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월드 클래스 레전드 가레스 베일의 진두지휘 아
래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최종 15인은 누가 될 것인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화 역전 드라마를 갱신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초대형 축구 서바이벌 <넥스트 레전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
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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